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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의 환경 규제 리스크와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논란이 현실화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호주와 동아시아의 에너지 기업(Santos, SK E&S, JERA)이 주도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 연안에 위치한 석유·가스 생산 프로젝트임. 그러나 사업은 최종 
투자 결정(FID) 이후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추 승인이 무효화 됨에 따라 중단된 상황임. 

• 바로사 가스전은 그간 화석연료 산업이 경시했던 현지 원주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와 함께 그린워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인 사업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신규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약속하는 현시점에서 본 
브리프는 해당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발간되었음.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현실화한 우려 

• (사업 인허가 논란) 2022년 9월, 호주 연방 법원은 바로사 가스전의 시추 인허가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따라서 시추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2022년 12월, 호주 연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여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를 최종 무효로 하였음. 이후 규제당국인 호주 
해안석유안전 환경청(NOPSEMA)이 사업의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General Direction)을 
내려 2023년 1월 착공 예정이던 가스관 건설마저 연기되고 있음. 

• (그린워싱 논란) 사업 추진과정에서 SK E&S 측은 ‘CO2-free LNG’ 생산 등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홍보를 진행함. 하지만 해당 광고는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 환경부로부터 행정권고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결국 
수정된 바 있음. 사업자 측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되었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도 연기되며 ‘그린워싱’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가스전 사업 뒤의 금융기관 

•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추진 뒤엔 이를 가능케 한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있었음. 한국과 일본의 수출신용 
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에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이후 갖은 논란에도 금융지원을 철회하지 
않아 국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 상기 한·일의 공적금융기관들 이외에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된 
바 없음. 이에 본 브리프를 통해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연대 기관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목록과 약정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개함.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핵심 해상 생산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건조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이 별도로 조달되었으며, 대주단으로 
한국산업은행(KDB), 일본 MUFG 은행, 싱가포르 UOB 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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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의 티모르 해역에서 진행 예정인 해상 가스전 사업으로, 생산된 가스는 액화천연 
가스 (이하 “LNG”) 정제를 위해 육상에 위치한 다윈 LNG 터미널 이동되며, 액화 이후 수출 예정임. 사업주 
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이하 “CO2”)를 일부 포집 후 바유-운단(Bayu-Undan)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계획을 주장하고 있음. 한국 에너지 기업인 SK E&S는 이를 수입해 ‘블루수소’3 생산을 위한 원료로 
2025년부터 활용할 예정. 

• 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스전 사업 특성상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대형 해양플랜트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 
하역설비(이하 “FPSO”) 설비 및 해저 생산설비, 육상 터미널 연결을 위한 가스관 건설이 필요함. 

• 그중 FPSO 설비는 가스 생산과 정제가 이뤄지는 초대형 선박 구조물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주요 설비임. 바로사 FPSO는 해운업체인 BW Offshore가 EPC/IO(설계, 조달, 시공, 
설치 및 운영)계약을 수주하였고, 이미 별도 금융 조달이 이뤄진 후 현재 건조가 이뤄지고 있음. 

2.	 사업 주요 연혁

[그림 1]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요도(출처: 코노코필립스 설명자료를 SFOC가 재구성)

2021년 3월 바로사 가스전 사업 최종 투자 결정(FID) 

5월 국제 시민단체, SK 그룹에 그린워싱·원주민 협의 부재 우려 서한 발송 

8월 한국산업은행, FPSO 건조 대출(3,100억 원) 계약 체결 

12월 일본국제협력은행, 금융지원 승인 

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 승인 

2022년 3월 호주 원주민, 한국 법원 가처분 신청 

5월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6월 호주 현지 바로사 가스전 사업 인허가 취소 소송 제기 

9월 SK E&S, ‘그린워싱’ 행정권고에 광고 수정 

9월 호주 법원 판결로 시추 인허가 무효화 

12월 항소심 패소로 시추 인허가 최종 무효화 

2023년 1월 호주 규제당국, ‘가스관 인허가’에도 문제제기 

구분 내용

사업 부지 호주 북부 노던테리토리주 다윈시 북쪽 300km 지점 티모르(Timor) 해역

사업주 Santos(50%), SK E&S(37.5%), JERA(12.5%)

총 사업비(예정) 한화 7조 3,245억 원(USD 56 억)1

사업 기간(예정) 2025년~2045년

대주단2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화 4,526억 원(USD 346 백만)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화 4,316억 원(USD 330백만)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화 4,316억 원(USD 330백만)
상업은행(5개)

예상 생산량 LNG 연 350만 톤, 초경질원유 연 150만 배럴

국내 도입분 LNG 연 130만 톤(블루수소 연 25만톤 생산에 활용)  

http://static.conocophillips.com/files/resources/barossa-offshore-project20072018finalforprintnew.pdf
https://forourclimate.org/sub/news/view.htmlidx62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2/2022fca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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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로사 가스전 및 FPSO 금융 제공 기관

•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큰 사업 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때 공적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제공이 이뤄짐. 신규 화석연료 사업 추진은 금융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화석연료 기업들만큼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함. 

• 본 브리프에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업의 생산 시설인 FPSO 선박의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의 목록을 공개함. 

1.	 바로사 가스전 사업 금융 지원 과정

•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개발자인 SK E&S, JERA 등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신용기관으로 
부터 약 1조 3천억 원(USD 10억 1천만)의 금융지원 승인을 받았음([그림2]).

• 2021년 12월 일본국제협력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4,526억 원(약 USD 3억 5천만)4과 4,316억 
원(USD 3억 3천만)5의 금융지원을 승인함. 이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금융 지원은 수출신용보험 
(Export Credit Insurance)으로, 이에 따라 5개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출 참여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승인(4,316억 원[USD 3억 3천만])은 2022년 5월에 이뤄졌음.6

• 한국과 일본 수출신용기관들의 금융 지원 승인 과정에서 호주 원주민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사업자들이 현지 
환경규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항의하였으나, 사업 투자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7

• 결국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 연방법원에 사업 인허가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고,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인정해 2022년 9월 사업 인허가 무효화 판결을 내린 뒤,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 사업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금융지원을 승인한 대주단의 금융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8

• 사업 추진의 위법성이 호주 법원에서 인정되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사업의 금융지원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 한국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월, 승인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연장하며 
논란이 일기도 함.9

2.	 바로사 FPSO 건조 금융

• 한편 사업주의 금융 조달 시도와는 별개로, 해상 생산 플랜트인 바로사 FPSO 선박 건조를 위한 별도 금융 조달 
또한 해당 계약을 수주한 BW Offshore에 의해 이뤄짐. BW Offshore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와 대출을 
통해 FPSO 건조를 위한 금융을 조달하였음.10

• FPSO 건조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CapEx)은 2조 7,879억 원(미화 24억 달러)로, 그중 1조 1,616억 원(10억 
달러)는 사업주들로부터 선지급을 받았으며, 2,788억 원(2억 4천만 달러)는 자본금으로, 나머지 1조 3,358억 
원(11억 5천만 달러)는 부채로 조달되었음.11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로사 FPSO 건조를 위해 9개의 금융기관들이 약 1조 3천억 원(11억 5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으며12, 금융기관 중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약 2,904억 원)을 
포함해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MUFG, SMBC 은행), 그리고 싱가포르와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음.13

[표 1] Barossa FPSO 금융 구조 및 약정 금액

금융 형태 참여 기관명 국적 금액14

자본
총 2,788억 원 

(USD 240백만) 

BW Offshore(51%) 노르웨이

2,788억 원(USD 240백만)ICMK Offshore Investment(25%) 일본

Macquarie(24%) 호주

부채
총 1조 3,358억 원

(USD 11.5억)

한국산업은행 한국 2,904억 원(USD 250백만)

United Overseas Bank (UOB) 싱가포르 1,858억 원(USD 160백만)

Clifford Capital 싱가포르 1,347억 원(USD 116백만)

MUFG Bank 일본 1,347억 원(USD 116백만)

Natixis 프랑스 1,347억 원(USD 116백만)

Overseas-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 싱가포르 1,347억 원(USD 116백만)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일본 1,162억 원(USD 100백만)

ABN Amro 네덜란드 1,115억 원(USD 96백만)

Cooperative Rabobank 네덜란드 930억 원(USD 80백만)

* Macquarie 은행은 구조화 은행으로서 대주단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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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

• 지난 해 9월 사업의 시추 인허가가 무효로 돌아간 이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가스관 건설도 계획대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류됨. 사업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바로사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1.	 ‘저탄소 가스전 2025년 상반기 가동’ 목표 지연 우려

• 사업자들은 ‘CO2를 제거한 LNG’를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15 지금도 여전히 목표 
시점 가스전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16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란들에 비춰보았을 때, 기존 
사업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은 자명해 보임.

• (인허가 리스크 확산)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 인허가가 무효가 된 이후,17 
사업의 부족한 협의 절차로 인한 규제 리스크는 기존에 사업자들이 취득한 다른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사업의 가스관 설치 인허가와 관련해 호주 해안석유안전 환경청(이하 “NOPSEMA”)은 사업 진행이 
원주민 해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18 이에 
따라 산토스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스관 설치 작업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임.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2월 호주 상원 의회 회계감사 청문회에서는 산토스가 다른 지역 원유 누출 
사고로 인한 돌고래 폐사 등의 피해를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왔으며, 바로사 가스전의 가스관 
사업의 신뢰도에도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19

• (연기된 CCS 사업) ‘저탄소 가스전’에 대한 사업자들 주장의 핵심 요소인 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 
사업도 2025년 이후로 미뤄 짐. 산토스사는 한-일 공적 금융의 지원 승인이 이뤄지자마자 발간한 ‘2022 기후 
대응보고서(’22.03)’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 CCS의 최종 투자 결정(FID)은 2025년에나 예정되어 있으며, 
가동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에 공언했던 시점을 미룬 바 있음.20

• (전문가 및 규제당국 발언) 관련해 사업의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이나 의견들도 포착되고 있음.

° 항소심 판결 직전(2022년 12월 1일),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항소심에서도 
산토스(Santos)가 패할 경우, 신규 환경계획(EP) 작업은 5~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21

° 최근 진행된 호주 상원 의회의 회계감사(2023년 2월 16일)에서 규제당국 NOPSEMA의 전 CEO인 Stuart 
Smith는 “(협의 절차가) 최소 며칠, 몇 달, 몇 년까지 걸릴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함.

•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에서 밝혔던 사업자들의 시추 인허가는 총 8공에 대해 2022년~2025년까지 시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음.22 이미 6개월 넘게 사업이 연기되고 있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서 목표했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기는 어려워 보임.

[그림 2] 바로사 가스전 및 FPSO 건조 금융 구조도

하청 계약 

USD 10.1억 

하부구조물(Hullside)

상부구조물(Topside)

FPSO 선박 구조물 제조 

TMS

대주단$ $

맥쿼리(구조화 은행)

한국산업은행
UOB

Clifford Capital
MUFG 

NATIXIS
OCBC
SMBC

ABN-AMRO
Rabobank

제조: Dyna-Mac
엔지니어링: Toyo India

구조물 접합: Keppel O&M

제조: 삼강엠앤티
(현:SK오션플랜트)
엔지니어링: FG Industry

제조: NOV APL

FPSO 선박 용어

상부구조(Topside)      시추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처리하는 설비 구조물

하부구조(Hullside)      부유 및 원유 저장 기능을 하는 선체

터렛 무어링 시스템(Turret Mooring System) FPSO 선박에서 내린 계류선을 해저면에 고정시켜 선박을 해상 작업 위치에 계류시키는 설비 시스템

Barossa FPSO Joint Venture

BW 오프쇼어

ICMK 오프쇼어 인베스트먼트

맥쿼리
(이토추+메이지 해운 그룹)

51%

25%

24%

USD 11.5억 

대주단$ $

JBIC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업은행(5개)

Barossa Joint Venture

산토스

SK E&S

JERA

50%

37.5%

12.5%

금융계약 미체결

금융계약 체결

선납금
USD 10억

EPCIO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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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안보에도, 기후 대응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바로사 가스전

• (블루수소 생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화석연료 중심의 수소 경제 계획23을 구상 중인 한국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 사업임.24 SK E&S의 계획에 따르면 수입 LNG의 대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에너지 대란에 따라 논의되는 가스 확보와는 큰 관련이 없음. 따라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는 에너지 안보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수소 경제 구현의 비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한국을 제외한 주요 화석연료 투자 국가들이 공적 금융의 신규 화석연료 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중심 수소 경제 추진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25

• (에너지 대란과 무관한 생산 시점) 설령 도입한 LNG를 수소 생산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함.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첫 생산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25년부터 가능할뿐더러,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늦어져 이마저 불확실해졌기 때문.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신규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대란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IEA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스 플레어링(flaring)이나 탈루 배출로 낭비되는 가스를 확보하거나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여 가스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음.26

• (기후위기 가속 우려) 한편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에 따라 향후 20년간 매년 1,35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7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CS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6%(210만 톤) 정도에 불과하며 CCS 가동에 따른 추가 배출량 산정 시, 
저감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업자 측의 계획이 ‘CO2-free LNG’란 이름으로 
홍보되자 위장환경주의(이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음.

[Box]  바로사 가스전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2021년 3월) 이후, 별도 CCS 사업을 통해 'CO2-free 
LNG' 사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전까지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는 호주에서도 가장 탄소 집약적인 가스전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SK E&S의 'CO2-free LNG' 홍보는 국내 언론과 기후 환경 단체의 큰 반발에 
직면함.28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은 금융 지원 기관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입수해 전체 배출량(Scope 3 배출량 포함 1,350만 톤) 중 16%(210만 톤)를 감축하겠다는 SK 
E&S의 계획을 공개함. 

이후 기후솔루션은 SK E&S의 상기 광고를 과장광고 등으로 신고하였고, 국내 규제기관인 환경부는 “광고에 지속적 
노출 시 소비자 인식 왜곡이 염려”된다며 ‘그린워싱’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환경부는 SK E&S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음.29 

SK E&S는 이후 'CO2-free LNG' 문구를 '저탄소 LNG'로 변경함. 

[그림 3] 바로사 가스전 사업 온실가스 배출 구성

온실가스 
예상 발생량

온실가스 
처리 계획

소비
재기화
운송
액화
상류
저감 목표(CCS)
대기 배출

960만 톤 CO2-eq

150만 톤 CO2-eq

200만 톤 CO2-eq 210만 톤 CO2-eq

29만 톤 CO2-eq
11만 톤 CO2-eq

16%

출처: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영 의정자료(2021)재구성



12 13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중인 은행들

IV.	멈춰선 신규 가스전, 커지는 금융기관의 책임

• 사업이 멈춰선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공공·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1.	 바로사 FPSO 금융, 금융기관 탈탄소화 가속에 따른 압박 증대

• 바로사 FPSO 건조를 위한 대출은 ‘21년 8월 계약 체결 이후 계속 인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계약 금액의 약 43%의 자금이(1,254억 원[USD 108백만]) 인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음.30

• 하지만 바로사 FPSO의 용선주인 산토스 등이 사업의 주요 인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주단은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고 해당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31

• 그간 금융기관의 기후 목표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음. 맥쿼리를 포함하여 바로사 FPSO 건조 사업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10개의 금융기관 중 Clifford Capital을 제외한 8개 기관은 바로사 금융 계약 체결 전후로 넷제로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32에 모두 가입하며 넷제로를 선언한 바 있음. UOB, Natixis, ABN 
Amro, Rabobank는 더 나아가 신규 석유·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까지 발표함.

•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의 현 기후 목표를 고려한다면, 지연되고 있는 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와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 

2.	 공적 금융의 해외 위법 추진 사업 비호, 국제 사회 비판 마주할 것

• 사업주의 원주민 협의 경시로 인한 바로사 가스전의 인권 및 인허가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임.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호주 원주민들의 우려 표명에도 금융지원 결정을 강행함.

• 결국 원주민들의 주장은 호주 연방 법원 항소심에서까지 받아들여져 바로사 가스전 사업 진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인허가가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음. 그런데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각각 2023년 1월과 2022년 11월에 승인 기한을 연장했음.

• 호주 사법부가 기존 인허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우려했음에도, 공적 금융기관들은 현지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고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이 내세웠던 
ESG 경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의 주요 협력국인 호주의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비판을 피하기 힘듦.

[표 2] 바로사 FPSO 대주단 넷제로은행연합(NZBA) 가입 여부 및 석유·가스 투자 제한 정책 현황

기관명 국적 NZBA  
가입 여부 석유·가스전  투자 제한 여부

Macquarie Group33 호주 O X

한국산업은행 한국 X X

MUFG Bank34 일본 O X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35 일본 O X

United Overseas Bank (UOB)36 싱가포르 O O

Clifford Capital 싱가포르 X X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37 싱가포르 O X

Natixis38 프랑스 O
O

(비전통 석유가스전 및 
전통 석유가스전 탐사 투자 제한)

ABN Amro39 네덜란드 O O  
(비전통 석유가스전 투자 제한)

Cooperative Rabobank40 네덜란드 O
O  

(FPSO 포함 비전통 석유가스전 및 
석유 탐사&시추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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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언

• 본 브리프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에 아래와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1.	 한-일 수출신용기관, 바로사 가스전 사업 금융지원 결정 철회

• 한-일의 수출신용기관들(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JBIC)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처음 승인한 이후, 지난 
1년 사업의 현실적인 여건은 상당히 불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이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현지 환경 
규제와 국제환경 기준(IFC 성과표준, 적도원칙)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금융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금융 지원 승인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2.	 바로사 FPSO 참여 금융기관, 해당 대출 계약에서 빠져나올 것

• 사업의 인허가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바로사 FPSO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압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의 기후 목표를 고려했을 때, 이미 진행된 
투자에 대해서도 사업이 연기되거나 미뤄지고 있다면 해당 투자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철회해야 할 것임.

3.	 FPSO·FLNG41 건조 사업 포함,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 설정할 것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달성에 더 이상 신규 석유·가스전 사업 개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이미 전 세계 39개국의 공적금융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FPSO와 FLNG는 해상에서 진행되는 신규 유·가스전 사업에 필수적인 설비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FPSO/FLNG 설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투자 제한 정책 또한 도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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